
THE TOWN NEWS 39July 22, 2019   Vol. 1273IT/ 과학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모기 퇴

치 애플리케이션도 인기이다. 향을 피

우고 살충제를 뿌리고 모기장을 치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모기를 

제압(?)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모기퇴

치앱을 내려받는 사용자들이 부쩍 늘

었다.

모기퇴치앱은 정말로 모기를 피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일까?

■ 작동 원리 천차만별

모기 퇴치 앱의 기본적인 발상은 전자기기 스피커를 

통해 모기들이 꺼리는 주파수대역 소리를 내서 모기를 

쫓아내는 것이다.

모기퇴치앱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모기에게 치명적인 초음파 공격 SW’

이다. 살충제나 전자모기향처럼‘모기들의 목숨을 위협

할 수 있는’주파수 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모기들이 좀 싫어하긴 하지만 그다지 

치명적이지는 않은 고주파 발생 프로그램’이다.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고주파음이지만 모기나 기타 해충에게는 

들리는 소음이 날아다니기‘힘들게’만든다고 한다. 

세 번째 유형은 모기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경을 거슬

리게 하는 대신 곤충학적 특성을 이용한다. 산란기 암

컷 모기들은 수컷 모기를 싫어해서, 수컷이 내는 소리와 

같은 주파수를 발생시켜‘피하게’만든다 는 설명이다. 

■ 효과는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위 세 가지 유형 가운데 마지막이 진

짜이다.

곤충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만든 수컷 모기 

소리로 암컷 모기를 쫓을 수 있다. 알을 만들기 위해 동

물 피를 빠는 산란기 암컷 모기들은 수컷이 날갯짓을 

통해 내는 주파수(frequency)에 해당하는 소리를 본능

적으로 피해다닌다. 이미 수컷 모기와 교미해서 정자를 

얻을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모기 퇴치 앱’,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단서가 붙는다. 

모기소리 주파수는 암수, 모기 종, 

나이마다 다르다. 쫓아낼 모기 종류

와 상태에 맞는 소리를 내야 한다. 모

기소리 주파수는 250~1천Hz사이 

정도로 알려졌다. 또 수컷 모기 소

리가 암컷보다 평균 150~200Hz 정

도 높다. 즉 450Hz정도 주파수로 날

갯짓하는 암컷 모기를 쫓고 싶다면 

600Hz~650Hz 정도 주파수에 해당

되는 소리를 만들면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암컷 모기가 수컷 날개 소리에 반응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종이어야 하고 모기 상태와 나이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진다. 또 동종 암컷모기 약 33%만

이 수컷 소리를 기피했다. 조건이 모두 맞더라도 모기에 

물릴 확률은 3분의1만 줄어든다는 얘기다.

주파수가 다른 여러 종류 모기가 섞여 있다면 효과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전세계 모기 종류는 2천500종이 

넘는다. 현재 시중에 나온 애플리케이션은 한 번에 한 

주파수 대역 소리만 만들어낼 수 있다.

■ 엉터리 앱에 속지 말 것

모기 퇴치 애플리케이션들은 그 기능과 효과를 보장

해주지 않는다. 무료 프로그램이라면 사용자들이 재미

삼아 써 볼 수도 있지만 기능과 효과에 비해 폭리를 취

하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인 근거에 충실하게 만들었는지 여부는 제작자

만이 알 것이다. 한 무료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는“앱에 

사용된 소리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사

운드 파일을 넣은 것 이라며 확실한 효과를 입증할 수

는 없지만 의외로 효과를 봤다는 리뷰도 있어 놔뒀다.”

고 말하기도 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애플

폰)의 검색창에 Mosquito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다양한 

모기 퇴치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  알고 계셨나요?

■ 발을 따뜻이 하려면?

양말을 신을 것이 아니라 모자를 써야 

한다. 몸의 열기중 80%가 머리를 통해서 

빠진다. 

■ 임신과 아빠? 

여자는 7~63세까지 엄마가 되고, 남자

는 13~100세까지아빠가 될 수 있다. 

■ 소리나는꽃?

노란 앵초꽃은 새벽녘에만 핀다. 그리고 

꽃이 필 때는 마치 비누방울이 터지는 것 

같은 귀여운 소리가 난다. 

정말로 그런가?


